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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GRACE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돌아왔다.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할 그의 첫 발렌티노 컬렉션. 

지난 6월,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는 부임 2개월 만에 그 어

떤 예고도 없이 첫 컬렉션, 2025 봄 ‘아방 레 데뷰(Avant les De′buts)’를 온라

인으로 선보였다. 늘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즐

기는 그다운 선택이었다. 더 경이로운 사실은 두 달 만에 이 첫 컬렉션에 무

려 1백71개의 룩을 선보이며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다. 단 기

간 내에 발렌티노의 모든 DNA를 파악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시킨 뒤 무

려 1백71개의 룩을 만들어낸 그의 능력에 ‘역시 알레산드로 미켈레’란 탄사

를 자아낼 만하다. 

발렌티노에서 룩을 만드는 그의 방식은 전과 동일했다. 그는 발렌티노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자마자 메종 발렌티노뿐 아니라 창업자이자 디

자이너 Mr. 발렌티노 가라바니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깊이 탐구하기 시작

했다. 특히 미켈레가 주목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메종 발렌티노의 디

테일이다. 발렌티노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로 당대 많은 여성 셀러브리티

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Mr. 발렌티노 가라바니는 그 시대 최고의 트렌드

세터였던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나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등의 

셀럽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그들을 위한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였다. 우아

한 셰이프의 케이프나 보우 디테일이 돋보이는 슈즈, 터번, 그리고 블랙과 

화이트 컬러가 어우러진 다양한 패턴 같은 요소는 메종이 처음 문을 연 시

절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아이코닉한 코드다. 또 1970년대부터 등장한, 메

종을 상징하는 V로고(VLogo)가 새겨진 라벨, 스트라이프 패턴, 태슬, 플라

워 패턴 등 미켈레는 발렌티노 역사 속 1960년대의 우아함과 1970년대의 시

크함을 발견했다. 이렇게 미켈레가 메종 발렌티노의 아카이브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아이코닉한 요소를 발견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 것이 바로 그의 첫 컬렉션, ‘아방 레 데뷰’다. 

그가 탐구한 발렌티노 가라바니 작품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컬러의 사용

법이었다. Mr. 발렌티노 가라바니는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하는 동안 상징적인 ‘발렌테노 레드’를 선보였을 뿐 아니라, 1968년 ‘살라 비

앙카(Sala Bianca)’ 컬렉션을 통해 하나의 ‘화이트 컬러’로 구성된 다채로운 

룩들을 선보였다. 미켈레가 주목하고 영감을 받은 포인트가 바로 이 점이

다. 따라서 이번 컬렉션에서는 미켈레가 화이트 컬러에서 탄생시킨 발렌티

노의 다양한 미색의 컬러 팔레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미켈레는 1960년대

와 1970년대를 히피 시크 시대라 표현하며 그 시대에서 발렌티노 가라바니

가 발견한 다채로운 미학적 디테일을 재해석하여 선보인다. 이는 기존에 미

켈레가 추구하던 미학적 코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1960년대 자주 눈

에 띄던 레트로한 감성의 보우 슈즈와 도트 무늬, 블랙·화이트 컬러 팔레

트, 케이프, 다이아몬드 셰이프 포켓부터 1970년대의 플라워 패턴, 프린지, 

스트라이프 패턴, 페이즐리 패턴, 패브릭 태슬, 애니멀리에까지. 여기에 디

테일하고 섬세한 자수를 더한 미니드레스나 트위드 수트에 더한 스팽글 커

프스 같은 디테일을 추가했다. 이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메종 발렌티노

의 장인 정신 덕분이었다. 새로운 백에서도 이러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

다. 미학적 제약에서 벗어난 올데이 액세서리로 보편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새로운 발렌티노 가라바니 ‘나인 투 파이브(9 TO 5)’ 백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 시간을 의미하는 독특한 네이밍으로 우리를 집중시킨다. 레트

로풍의 미학에 탄생한 오버사이즈 V로고를 통해 시대의 활기찬 반문화와 

반항을 담아낸 발렌티노 가라바니 ‘비바 슈퍼스타(VIVA SUPERSTAR)’ 역

시 주목할만하다. 물론 발렌티노만의 정제된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새

롭게 선보인 발렌티노 가라바니 보와우(BOWOW) 펌프스와 슬링백에서는 

배색 트리밍과 컷아웃 디테일로 레트로하면서도 정제된 스타일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하이 주얼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경험이 있는 그가 발렌티

노 스타일로 새롭게 선보인 화려한 디테일의 주얼리 액세서리를 보는 재미

도 있다. 오버사이즈 이어링과 꽃 브로치, 빈티지한 스타일의 진주 이어링

과 네크리스 등의 액세서리는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2025 봄 ‘아방 레 

데뷰’를 시작으로 예고편을 알린 미켈레는 9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공개된 

2025 봄·여름 ‘파비옹 데 폴리(Pavillon des Folies)’ 컬렉션에서 발렌티노에 

제대로 정착했음을 증명했다. 과거에 그의 컬렉션이 곧 트렌드가 되었듯 그

가 만든 발렌티노가 트렌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이 그의 다음 컬렉

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문의 02-2015-4655 에디터 성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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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재킷, 프린지 디테일 스커트, 

깔제 모두 발렌티노. 아이코닉한 

비바 슈퍼스타 백 스몰과 미디엄, 

쿠에르 로얄 브레이슬릿, 보와우 

펌프스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왼쪽 페이지) 이너 블라우스, 시어링 

포인트를 가미한 아우터, 패턴 스커트, 

깔제 모두 발렌티노. 도트 패턴의 터번 

풀라, 포에티크 데 구뜨 이어링, 벨라일 

네크리스, 비바 슈퍼스타 백, 보와우 

펌프스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놀라운 창의성과 디테일함으로 늘 패션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

(Alessandro Michele)와 메종 발렌티노(Valentino)의 장인 정신이 만나 

탄생한 2025 봄 ‘아방 레 데뷰(Avant Les Débuts)’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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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터틀넥 이너와 스카이 블루 컬러 

블라우스, 셋업 재킷과 팬츠, 깔제 모두 

발렌티노. 실크 소재 보타이와 V 로고 

시그너처 벨트, 프린지 디테일이 돋보이는 

넬코트 메신저 백, V 로고 시그너처 

슬립온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왼쪽) 체크 패턴 원피스와 깔제 모두 

발렌티노. 도트 무늬 터번 풀라, 플레르 

루미너스 네크리스, 넬코트 웨이스트 

사첼 백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른쪽) 살굿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 

블라우스, 재킷, 스커트 모두 발렌티노. 

베이지 컬러 터번과 볼드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포에티크 데 구뜨 이어링, 

쿠에르 로얄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비바 슈퍼스타 백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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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화이트 후드 티와 그린 팬츠 모두 

발렌티노. 페이즐리 패턴이 돋보이는 

스카프 방도, 넬코트 메신저 백, 베이 

바이 베이 스니커즈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른쪽) 화려한 패턴과 

러플 장식이 돋보이는 드레스와 깔제 

모두 발렌티노. 포에티크 데 구뜨 

이어링, 플레르 루미너스 네크리스, 9 

TO 5 백, 스카프 방도, 프리도트 XL 

스니커즈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왼쪽) 레드 컬러 티셔츠와 진, 네이비 

컬러 재킷 모두 발렌티노. 이마에 

매치한 스키프 방도, 넬코트 웨이스트 

사첼 백, V 로고 시그너처 벨트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른쪽) 퍼플 컬러 

드레스와 깔제 모두 발렌티노. 베이비 

핑크 컬러의 터번과 V 로고 포인트의 

베인 백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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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화이트 이너, 재킷, 스커트, 깔제 

모두 발렌티노. 베이지 컬러 터번과 

포에티크 데 구뜨 이어링, V 로고 

시그너처 글러브, 퀼티 67 백, 보와우 

펌프스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른쪽) 

퍼프 소매 디테일 화이트 원피스와 깔제 

모두 발렌티노. 도트 패션의 터번 풀라, 

플레르 루미너스 네크리스, V 로고 

시그너처 글러브, 퀼티 67 백, 보와우 

펌프스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왼쪽) 청량한 느낌의 블루 스프라이트 

티셔츠와 하단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루 

팬츠, 깔제 모두 발렌티노. 니티드 비니, 

프린지 디테일의 넬코트 메신저 백, 

V 로고 펄 네크리스, 스터드쉴드 샌들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른쪽) 

레드와 블랙으로 완성한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단 디테일의 화이트 팬츠, 

깔제 모두 발렌티노. 패턴 스카프 방도, 

9 TO 5 백, V 로고 시그너처 벨트, 비바 

슈퍼스타 샌들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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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블루 컬러 블라우스, 스커트, 

깔제와 레오퍼드 제킷 모두 발렌티노. 

벨라일 브로치와 빠 플루 이어링, 

플레르 루미너스 네크리스, V 로고 

시그너처 글러브, 퀼티 67백, 프리슈즈 

발레리나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헤어 이혜진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이재이, 소진호, 김호용, 한진희, 

Joji Iwase, Venus Bustamante, 

Mina Lazanski, Margo, Sonya P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의상 모두 발렌티노. 백과 슈즈, 

액세서리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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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표4광고

